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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한국문화원, 공연작품 공모「ARI Project」 ‘가야금 과 시간’ 공연

LA한국문화원(원장 김낙중)은 

공연작품 공모전 「2018 ARI Pro 

-ject」 일곱 번째 무대로 지영희 민

속음악연구회USA(회장 최 스칼렛)

의‘가야금과 시간’(Gayageum & 

Time) 공연을 6월 21일(목) 오후 7시 

30분, 문화원 3층 아리홀에서 개최

한다. 

이번 공연에는 한국에서 활동중인 

지순자 명인(지영희민속음악연구회 

회장/가야금 연주가), 최 스칼렛(가

야금 연주가) 씨와 LA한국전통타악

그룹‘놀이’의 임주영 디렉터, 이경

아 씨 등 한국과 미주지역 공연가들

이 함께 한국 고유의 흥과 멋이 담

긴 전통문화를 가야금 연주로 풀어

갈 예정이다. 공연에는‘가야금 단소

와 풍로’,‘가야금 산조’,‘가야금 병

창’등이 포함돼 있다. 

공연은 최 스칼렛 씨가 영어와 한

국어로 해설한다. 스칼렛 씨는 미국

에서 태어나 고등학교 졸업 후 서울

대학교 음악대학 국악과를 졸업하

고 한국예술 종합학교 전통예술원

에서 석사를 마쳤다.

공연의 관람 및 참가는 무료이며, 

사전에 온라인 또는 전화로 예약을 

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www.kccla.org를 

방문하면 확인할 수 있다.

▶ 예약 및 문의: (323) 936-3015

                            tammy@kccla.org

한인타운 대책기구 시의장실 상대 LA 법원에 소송 제기
노숙자 시설 관련 정보 추가 요구

지난 14일 LA 한인타운 노숙자 임시 거주시설 부지 선

정과 관련해 한인타운 대책기구인 (WCC) 측은 LA 시정

부의 허브 웨슨 LA 시의장실을 상대로 정보공개 추가요

구 소송을 제기했다.

 LA 한인타운 한복판 버몬트와 7가 시영 주차장 부지

에 노숙자 임시 거주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을 LA 시정부

가 한인타운 커뮤니티 의견 수렴 절차 없이 강행하고 있

는데 대해 WCC 측은 현재까지 공개된 관련 서류들 중 

누락 자료가 많다고 판단해 추가 공개를 요구하는 소송

을 이날 LA 카운티 수피리어코트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WCC의 정찬용 변호사는 이날 LA 법원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정보공개법에 의해 에릭 가세티 LA 시장

실과 웨슨 시의장실, 그리고 LA 시정부와 시의회를 상

대로 한인 타운 노숙자 시설 설치 계획 관련 문건 모두

를 공개할 것을 요청해 지난 1일 200여 장의 서류를 받

았으나, 이중 시설 발표와 관련한 웨슨 시의장의 이메일

이나 메시지 등 자료가 많이 누락돼 있다고 판단되어 노

숙자 시설 관련 모든 정보를 강제로 공개하도록 영장 청

구를 판사에게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설

명했다.  정 변호사는 이번 소장이 웨슨 시의장실에 전

달된 후 10일이 지나면 정보 추가 공개를 압박할 수 있

고, 컴퓨터 삭제 자료 복구 등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한다고 밝혔다.

한편 WCC 측은 한인타운 노숙자 임시시설 설치안이 

LA 시의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시행 중단을 요구

하는 가처분 소송과 환경영향평가 미비 등에 대한 추가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지난 14일 LA 카운티 수피리어코트 앞에서 윌셔커뮤니티연합(WCC)의 정찬용 변호사가 정보 추가 공개를 요구하는 소송 접수장을 들어 보이고 있다.(사진 왼쪽)  오른쪽은 허브 웨슨 LA 시의장 


